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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사단이 무너지고, 미국노동협회(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이 일어났다.




AFL은 23년간 100만 조합원을 확보했다. AFL은 10월 첫 월요일을 “노동절”이라 선포했다. 이 “노동절”은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에 헌신할 수 있는 1년 중 단 하루가, 노동계급 안에 연대와 형제애의 정신을 배양하는 단 하루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노동절”은 그 활기를 잃었다. 오히려 노동절은 정치인들이, 사기꾼들이 최선을 다하는 날이, 대중을 속이고 기만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붕괴의 증거는, AFL이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명하다. 누구도 이를 천명하지는 못했다. 작가는 조직노동자의 친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미국노동협회는 죽었다. 우선, 그 내적인 부패가 죽였고, 다음으로 다른 모든 직능조직과 마찬가지로 그 효용성을 초과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AFL은 다음 단계의 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자본의 조직방식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선을 따라 조직한 산별노조가 그것이다.




나는 AFL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AFL이 미국 노동계급에게 가져다준 거대한 효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905년 7월 8일, AFL의 잔해 위에서, 시카고에서는 산별노조가 등장했다. 이 산업노동자의 조직은 산업혁명의 선 위에서 조직되었다. 그렇기에 이 조직은 승리할 것이다.




      

    

  